멜티 블러드 스토리 모드 번역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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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／나나야라 칭하다

Sin, i’m a guilty
　아르퀘이드의 모습을 한 흡혈귀가 사라진 후.
　나의 몸이 움직이게 되고, 시온의 몸이 회복됐을 때는 1시간 정도 경과해 있었다.
[시키]
「몸 쪽은 괜찮아, 시온?」
[시온]

「네. 상처는 입지 않았으니까, 대미지로서는 시키의 쪽이 심하겠지요. 저의 상태는 현기증 같은 것이니까,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」
　……문제는 그 현기증이 무엇인가, 하는 것이다.
　몸의 자유가 통하지 않게 될 정도의 현기증이라니 있을 수 없다.
　있다고 하면 그것은───
[시온]
「시키? 당신이야말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?
　아까의 흡혈귀와의 전투, 치명상은 피한 것 같습니다만, 상처는 입었겠지요」
[시키]
「아아, 그거라면 어떻게든. 거의가 찰과상이야. 타박상이라던가 그런 것뿐이니까, 이쪽도 상처는 없어.」
[시온]
「……과연. 시키의 경우, 정면으로 공격을 받으면 그것으로 치명상이 돼요. 살아있다, 고 하는 것은 타격을 모두 받아넘기고 있었다, 라고 받아들여야겠군요」
[시키]
「……뭐, 그런 거야. 매번 잘 된다고는 못 하겠지만―――자, 그런 일은 어쨌든 좋아. 얘기해야 하는 건 그 밖에도 있어」
[시온]
「밖, 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?」
[시키]
「아까의 흡혈귀 말야. 시온은 그 녀석과 아는 사이인 거야? 너는 그것을 타타리라고 부르고 있었는데」
[시온]
「아는 사이, 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. 그저 이전에,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것뿐입니다」
[시키]
「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다는 거야?」
[시온]
「네. 그것은 타타리라 불리는 사도입니다. 시키가 찾고 있는 『소문의 흡혈귀』라는 것은 타타리겠지요」
[시키]
「그 녀석인가!? ……그렇다는 건, 소문의 흡혈귀라는 건 아르퀘이드인 거야!?
[시키]
　아, 아니, 물론 진짜 아르퀘이드가 아니라, 아까의 가짜 아르퀘이드가 라는 거지만. 봐, 그 흡혈귀는 아르퀘이드와 꼭 닮았었으니까」
[시온]
「아니요. 그래서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. 『소문의 흡혈귀』가 아르퀘이드 브륜스터드이니까, 타타리는 아르퀘이드 브륜스터드의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」
[시키]
「에? (미안 시온, 영 뭐라는 건지)」
[시온]
「즉 타타리라는 것은 일정한 밀폐공간에 있어서 가장 메이저한 저주를 쓰는 사도입니다. 단적으로 말하자면 소문을 구현화하는 사도입니다.
[시온]

　퍼진 소문은 서서히 현실감을 지녀가요.
　예를 들면, “살인귀가 공원에 있다”고 하는 소문을 믿은 시키가, 여기에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시체로 잘못 본 것 같이」
[시키]
「에……잠깐, 어어-!? 뭐야 이거, 쓰레기봉지가 흩어져 있을 뿐이잖아!
　시체는 고사하고, 피도 그저 단지 쓰레기가 흩어져 있을 뿐이야───!?」
[시온]
「네. 돌기 시작한 소문을 후원하는 것으로 개연성을 가지게 해, 현실과 다가붙을 정도의 정보가 되었을 때, 그 모습을 갑옷으로 걸치는 사도가 타타리.
[시온]

　아까의 타타리가 진조의 모습을 한 것은, 이 거리에서 가장 믿어진 소문이 “금발의 흡혈귀”이어서겠지요.
[시온]
　당연히, 진조는 실제로 살인을 범하고 있지 않아요.
　그래서 타타리는 아직 인간을 죽일 수 없어요.
　소문이 완전히 현실성을 가질 때까지, 타타리는 소문의 흉내밖에 낼 수 없으니까요」
[시키]
「……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카피한다는 건가. 뭔가 귀찮을 것 같은 녀석이지만, 꽤 잘 알고 있네, 시온」
[시온]
「────흡혈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니까, 어떤 사도가 있는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」
[시키]
「…………………」
　그럴까.
　더 깊은 곳에서 시온과 타타리라는 사도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……여기는 추궁해 봐야겠지.
[시키]
「시온. 넌 그 녀석과」
[시온]
「──그것보다,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신입니다, 시키. 유감입니다만, 타타리는 진조가 아니라 이레귤러인 당신을 골랐습니다.
[시온]
　……아니, 골랐다고 하는 건 틀렸군요. 애초에 타타리에게 결정권은 없으니까요」
　후우, 하고.
　지쳤다, 고 하는 것보다 실망했다는 낌새로 시온은 말했다.
[시키]
「에? 나를 골랐다니, 뭐로?」
[시온]
「그러니까, 『소문의 흡혈귀』로 시키를 골랐다는 겁니다. 실제로 흡혈행위를 하지 않고 있던 진조와 달리, 시키라는 살인귀는 정말로 살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.
[시온]
　타타리는 소문·정보를 현실로 부화시키는 사도.
　타타리가 시키라는 살인귀를 본뜬 것이라면, 확실히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」
[시키]
「시키를 본뜬다───그 시키라는 거 로아
 말이야!?」
[시온]
「로아는 아니겠지요. 소문의 원인은 로아라는 흡혈귀입니다만, 사람들에게 목격되어, 믿어진 “살인귀”는 당신입니다. 그리고 당신 자신이, 살인귀가 될지도 모르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.
[시온]
　퍼진 소문이 있고, 그것도 사실로서 두려워하는 인간이 있어요.
　타타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형태로 하기 쉬운 패턴입니다.
[시온]
　이제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, 소문은 완전한 진실로 되겠지요」
[시키]
「그, 그런 거 하겠냐! 시온, 너는 그 녀석을 알고 있겠지. 그럼 그 녀석이 어디에 갔는지는 몰라!?」
[시온]
「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, 타타리가 “살인귀”가 될 거라면, 살인귀가 태어나는 장소는, 그가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장소입니다」
[시키]
「선명하게 기록된 장소───」
　즉, 녀석이 가장 많이 나타난 장소.
　그것은──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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뒷골목

　뒷골목까지 달렸다.
　인기척은 없다.
　여기는 여전히 무음.
　더운 여름의 밤 공기는 소용돌이치고, 걸쭉한 공기를 흘리고 있다.
　그 중심.
　알에서 막 태어난 병아리같이, 밤의 점액에 에워싸인 그것이 있었다.
[시키]
「────」
[시온]
「───역시. 진조가 아닌 그 쪽을 골랐습니까, 타타리」
[나나야]
「응. 거기의 얼빵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, 이 눈은 이미 신역의 능력이다. 흡혈을 즐기는 타타리에게는 주제넘은 능력이다만,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두고 싶다고 생각한 건 인정이겠지?」
[시온]
「어리석은. 그래서는 너의 목적은 이룰 수 없어요. 한 번의 쾌락을 위해, 최적의 세팅을 놓치는 겁니까」
[나나야]
「흥, 그건 네 경우겠지. 확실히 이번의 상태는 과거 최고야. 이런 기회는 두 번은 없어. 하지만, 절대로 없다, 는 것도 아냐」
[나나야]
「이번은 이 직사의 마안을 즐기고, 다음의 타타리에 희망을 걸지. 타타리의 수명은 있어도 없는 듯한 것. 무한한 미래의 끝에, 또 최고의 상태는 올 거야」
[시온]
「그럼, 이번은 버린다, 는 거군요」
[나나야]
「아니,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버림돌이야.
　그렇기 때문에, 그 장소 그 장소의 무대를 즐기지.
[나나야]
　그 중에서도 이번의 주역은 희소해. 명배우는 아니지만, 다른 사람은 흉내 낼 수 없는 맛이 있어.
　……이런이런, 이 정도로 “살인”에 특화한 인간은 또 없다구!」
[시키]
「────────」
[나나야]
「이번은 이걸로 결정하도록 하지. 그리고 유감이지만 시온, 너는 여기서 해체하겠다.
　나는 살인귀니까 말야, 만난 인간은 걸리는 대로 죽여야 해」
[시키]
「……치. 모습만이 아니라 목소리까지 붕어빵인가. 그 주제에 내용물은 최악. 데드 카피
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군」
[나나야]

「음. 입이 더럽군, 토노 시키.
　왠지 험악한 느낌인데, 뭔가 좋지 않은 것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?」
[시키]

「…………. 네가 내 카피라고 한다면, 내 생각 정돈 알겠지」
[나나야]
「하하하하하하! 과연, 역시 진짜다!
　그럼 할까.
　너와 나로는 서로 부수게는 되지 않아.
　결국은 깨끗이, 신속히 결정되겠지!」
[시키]
「시온, 너는 손 대지 마.
　이 녀석은───내가 끝장내 주지
!」

전투

상대: 나나야 시키
플레이어: 토노 시키
배경: 뒷골목
전투 승리→
전투 패배→
→전투 승리

[N1] 타타리의 밤→

→전투 패배
[나나야]
「그럼 말이지, 최후에 하나, 낭랑한 좋은 고민을 들려 줘」
「크, 아아아아아아아아아――――!!!」
　달리는 날.
　녀석의 나이프는 깊숙히, 가위를 넣는 것 같이 나의 마리를 절개했다.
　……행운이라고 하면 행운이었다.
　육체가 정지하기 전에, 그 아픔으로 신경이 죽었으니까――――

배드 엔드
�18대 로아는 토노 시키 (遠野四季). 이 쪽의 시키는 토노 시키 (遠野志貴) ―뭐 본명은 나나야 시키 (七野志貴)지만.


�Dead copy. 복제품.


�引導を渡してやる. 체념시키기 위해 마지막 선언을 하다.�본래 뜻과는 멀어진 듯 하지만, 나름대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.


�별 대사도 없이 바로 넘어간다.





